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2월 둘째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세배는?

Worship - 찬양

☞ 그 사랑 얼마나, 십자가 그 사랑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아버지의 품으로 (누가복음 15:11-32)
은혜란 아무것도 한 것 없이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가정 외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모
의 은혜는 무조건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
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아들과 종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한 아들이고, 인생과 돈을 허비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돌이키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
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15:20)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과 그를 융숭히 대접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
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눅15:29)

그렇게 오랫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
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엔 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살지만 함부로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
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8:14-16)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DNA가 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
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들입니까?
내 힘으로만 사는 탕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렘31:3)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러운 나, 냄새 나는 나를 용납하십
시오.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생의 진짜 목적은 매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며, 하
나님의 품 안에서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들처럼 분노와 비난으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
는 자로 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고 잔치에 들어가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12:15)

매일 그 분의 손을 잡는 순간 잔치가 시작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너그러워지십시오. 잔치는 열려 
있어도 내가 분노하고 교만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과 율법이 아닌 은혜
로 대하십니다. 지금도 은혜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2. 적용
 1) 나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2) 다시 둘째 아들처럼 돌이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 여전히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소서.
2. 온라인예배 및 현장예배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3. 교회주차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소서.


